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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ublic is already aware, baby foo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 baby’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choice of baby food forms proper eating habits, which will affect health in the future. In particular,

recognition of appropriate baby food by the mother or the primary care provider is even more important.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is matter for domestic housewives,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married

immigrant housewives whose numbers are increasing every year.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ituation of baby food preparation by mothers living in Gangwon Province with children 6 to 36-months-ol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earch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baby food by immigrant housewives given that they were raised

in different environments with different eating habits and child raising norms. And additional purpose was to provide proper

educational material and direction for choosing appropriate baby foo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and age of the mother. Moreover, the results showed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baby food but a high

desire for education, as mothers did not receive enough support from society. Therefore, necessar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ystematically after mothers fully learn to communicate in Korean. These mothers need continuous attention and

support, so they can settle in this country as wives, daughters-in-law, and mothers. Moreover, the needed profession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mothers can learn traditional Korean eating habits and understand differences in

the culture and environment between countries. As the selection of baby food forms the basis of future eating habits and the

foundation for good health, proper education should be available to establish healthy inter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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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유아는 생후 1개월 이후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로 이 시

기에 영양은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므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ikafunda 등

1998; Briley 등 1999; Robert 등 2000). 이러한 영향은 성

인이 된 후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홍 1997). 특히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단위체중당 체표면적이 커

서 다량의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데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이

미숙한 생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김 2002). 또한 이유식 시기에는 모유 또는

조제분유에만 의존하던 영아가 새로운 여러 가지 식품의 맛

과 질감을 접하게 되는 시기로 이때 적절하고 다양한 이유

식의 선택과 제공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유식을 실시하는 시기가 너무 빠

르면 비만이나 알레르기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가

늦으면 빈혈발생 및 발육부진 등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식품 섭취가 어려워지기 쉬우며 이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Formon 1993). 그러므

로 이유식은 영유아의 성장속도와 신체기능 및 생리적 발달

에 맞추어 적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Lee 등 2005).

영유아는 어른과 달리 자기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

므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의 지식 및 태도와 행

동에 영향을 받는다(Kim 2001). 그러므로 어머니를 대상으

로 지속적인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Lee 등 2005). 대부분

의 어머니들은 이유식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

식하고 있으나 이상적인 이유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

하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Barness 1990).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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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이유식에 관한 교육을 원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Kim 등 2005) 전문가에 의한 이유식교육은

부족하고(Kim 2001; Hwang 2002; Kim 2005)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보건소 등에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보

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중이고(Lee

2003) 모자보건실에서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시로

모유수유, 이유식 등을 교육상담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각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 생활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주부

들의 경우는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수

는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

다. 특히 농어촌지역을 기피하는 한국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농촌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Hwang 2008) 강원도 농촌지역의 국제결혼도 매년 증가하

여 강원도 18개 시군에 3,047명의 결혼이민자가 정착하고 있

다(강원도청 2008). 더욱이 이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출생하

고 성장하여 언어는 물론 문화, 생활환경이 매우 다르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자녀 양육 환경의 취약으로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

2007).

여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의 일환

으로 방문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언어교육은 물론 출

산, 양육지도, 관리 등 방문 지도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으나 이유식과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나 프로그램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주

부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지식정도와 실태를 파악하

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우리 사회구성원으

로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의 성장

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등 일부지역의 결혼이민자 주부들 중 생후 6개월에서 만36

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춘

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보건소, 양구군 건강가정 지

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록 후 회수

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포하여 부정확한 설문지를

제외한 8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국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

유식과 관련된 선행연구(Lee 2002; Kim 등 2005; Yoon

2007)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

였으며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사항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

항은 연령, 남편의 연령, 출신국가, 어머니가 처음 먹었던 이

유식종류, 종교, 학력, 직업, 아기의 나이, 아기 성별, 출산시

분만 방법, 자녀수, 수유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이유식 실천사항

실제로 이유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묻는 질문으로 이

유식을 시작한 시기, 이유식을 시작한 이유, 처음 먹인 식품

(처음 먹인 과일, 처음 먹인 채소, 처음 먹인 육류), 이유식의

형태,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경로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3) 이유식에 대한 지식 정도

어머니들의 이유식 지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이유식의 실시목적, 이유식 시작 시기, 아기에게 부족한 영

양소, 이유식 양념, 이유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이유식 교

육 시 필요정보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의 통계처리는 SSP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3.0)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

유식 실태와 이유식에 대한 지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test)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주부 본인 연령은 20세 이상~25세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30세 미만 35.4%, 35세 이상~40세

미만 12.2%, 30세 이상~35세 미만 11.0%였으며, 남편의 연

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 64.6%, 20세 이상~30세 미만

31.7%, 40세 이상~50세 미만 3.7%로 각각 분포하였다.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 국적의 주부들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필리핀 29.3%, 일본이 14.6%, 중국, 태국, 우즈베키

스탄 등 기타 국적의 주부들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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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먹었던 대표적 이유식 종류는 곡류죽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과일즙이 18.3%, 고기와 생선류가 12.2%, 생우유

가 4.9%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6.6%로 가장 많았고, 천

주교 18.3%, 불교 13.4%, 통일교 12.2%, 기타 11.0%, 무교

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65.9%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14.6%, 고졸 미만 19.5% 순이었다. 직업은 없다는 응

답이 93.9%, 있다는 응답이 6.1%로 각각 나타났고, 아이 연

령은 12~24개월 미만 48.8%로 가장 많았으며, 24~36개월

미만 31.7%, 12개월 미만이 11.0%, 36개월 이상 8.5% 순으

로 나타났다. 아이 성별은 남아가 39.0%, 여아가 61.0%로

나타났고,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79.3%, 수술분만이 20.7%

로 각각 분포하였다. 자녀수는 1명이 64.6%로 가장 많았으

며, 2명이 28.0%, 3명 이상이 7.4% 순이었다. 6개월까지 수

유방법은 모유수유가 52.4%로 가장 많았고, 혼합수유 36.6%,

분유 11.0% 순으로 분포하였다.

2. 이유식의 실천사항

1)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유아에게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6~8개월 미만에 시작한 주

부들이 53.7%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미만이 37.8%, 8개

월 이상이 8.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유식 시작 시기는 25세 이상 주부들이 25

세 미만 층에 비해 이유식을 다소 일찍 시작하는 경향을 보

였고, 국적별로는 일본국적의 주부들의 58.3%가 6개월 이전

부터 이유식을 많이 시작하여 다른 국가 주부들에 비해 이

유식을 일찍 시작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주부들은 28.1%가

6개월 이전에, 15.6%는 8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 층은 83.3%가 6

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한 반면, 고졸은 37.0%, 고졸 미

만은 6.3%만이 6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였고, 고졸미

만 학력 층의 경우 31.3%가 8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로 이유식의 시작시기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이유시기와 관련된 외국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WTO

와 UNICEF에서는 아기의 체중이 출생 시의 2배가 되는

6 kg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를 이유 시기라 하여 이때 이유를

권장하고 있다(Beauchanp 등 1995). 1940년대 후반과 1950

년대 미국 영아들의 이유식 시작 시기는 생후 5~6개월에서

생후 6주 또는 그 이전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지적

하고 있고, 그 후 1975년도 연구보고 결과에서는 대다수의

미국 영아들이 생후 4주 이전에 이유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omom 1974). 1995년 스코틀랜드의 정부조사에서

는 64%가 3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였다는 보고가 있

고(Foster 등 1997) 2000년에는 3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

하는 비율이 28%로 줄어들었으나, 50% 이상이 4개월 이전

에 고형식을 주었다(Hamlyn 등 2001)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의 연구에서는 이유식 시작시기가 평균 6.1개월이

었으나, 1980년대 4.7개월이던 것이 1990년대 들어와 평균

4.3개월로 점차 빨라졌다(Ahn 1999).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서는 이유 보충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유시작 시

기가 4~6개월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지나친 조

기 이유는 비만이나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다고 하며, 반면

이유의 지연은 신체의 성장저하, 빈혈 등 영양실조를 야기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N(%)

Age of

mother

20~24 years 34 (41.5)

25~29 years 29 (35.4)

30~34 years 9 (11.0)

35~39 years 10 (12.2)

Age of

husband

20~29 years 26 (31.7)

30~39 years 53 (64.6)

40~49 years 3 (3.7)

Nationality

Vietnamese 32 (39.0)

Philippine 24 (29.3)

Japanese 12 (14.6)

Other 14 (16.1)

Baby food

consumed by

mother

Grains 53 (64.6)

Fruit puree 15 (18.3)

Fesh milk 4 (4.9)

Meat and fish 10 (12.2)

Religion

Buddhist 11 (13.4)

Protestant 30 (36.6)

Catholic 15 (18.3)

Unification Church 10 (12.2)

Other 9 (11.0)

None 7 (8.5)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6 (19.5)

High school 54 (65.9)

University education 12 (14.6)

Job
No 77 (93.9)

Yes 5 (6.1)

Age of child

less than 12 months 9 (11.0)

12~23 months 40 (48.8)

24~35 months 26 (31.7)

36 months or above 7 (8.5)

Gender of child
Male 32 (39.0)

Female 50 (61.0)

Child’s delivery 

method

Non-surgical 65 (79.3)

Cesarean 17 (20.7)

Number of children

1 53 (64.6)

2 23 (28.0)

3 or more 6 (7.4)

Breast feeding

(up until 6 months)

Yes 43 (52.4)

No 9 (11.0)

Mixed 30 (36.6)

Total 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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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등 2009). 서울지역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

사(Kim 2001)에 의하면 4~6개월이 65%이였고, 대구지역 2

세 이하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5~6개월이 가장 많았

으며(Hwang 2002), 청주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4~6개월이 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5).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4개월에 이유 준비기를 거

쳐 6개월 무렵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권유하고 있다. 이유식

을 생후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6개월 이후에 시작하

는 것에 비해 아기의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는 6개월 이전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

질병감염률이 적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

만 아기의 성장 발달과 모유의 조성으로 볼 때 6개월 무렵

부터는 수유만으로 부족한 영양이 이유식으로 보충되어야 한

다(세계보건기구 1998).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에는 이유

식은 아기가 생후 5~6개월이 지나면 엄마젖이나 우유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으므로

고형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유식은 생후 5~6개월, 체중이 적어

도 6~7 kg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리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연구 결과, 반 이상의 결혼이민자 주부들은 적절한 이유식

시작시기를 6~8개월 미만으로 응답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으

나, 4~6개월 미만 37.8%, 8개월 이상이 8.5% 등 적지 않은

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구체적으로 이유식을

일찍 시작했을 때와 너무 늦게 시작할 경우의 우려 등을 정

확하게 교육하고, 무엇보다도 아기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하

여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교육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이유식 시작 동기

유아에게 이유식을 시작한 이유는 <Table 3>과 같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한 주부들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가 26.8%, 모유의 양이 부족하

여가 23.2%, 의료인의 권유 등 기타 응답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

유식을 많이 시작하였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

고 해서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

적별로는 일본주부들의 경우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 이유식

을 시작한 경우가 66.7%로 다른 국적의 주부들에 비해 매우

많았으며, 베트남(43.8%)과 필리핀(41.7%), 기타국적(42.9%)

의 주부들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유식을 시작한 주부들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이유식을 시작

한 이유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주부들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이유식을 많이 시작

한 반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고 해서 이유

식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부들의 경우 Lee(2002)의 연구에서는 이유식을 시

작한 동기로는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73.3%로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이나 전문가의 권유가 8.8%, 아기가 먹으려하기 때

문에 8.2%, 수유량 부족 7.3%, 기타 순이었다. Lim(2000)의

연구에서도 영양보충을 위해서가 61.1%로 가장 높았다. 과

거의 연구에서는 아기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이유식을 한

다는 응답이 23.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최근에

는 어머니들의 이유시작 동기가 아기의 요구나 입장보다는

영양을 위해서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Lee 2002).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국적과 연령 등이 다양하고 이

유식에 대한 인지도나 지식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현실에서

<Table 2> Start of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Onset of solid food consumption N(%)

Below 

6 months

6~8

months

Over

8 months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1(32.4) 20(58.8) 3(8.8) 34(100.0)
1.140

(.888)
25~30 years 12(41.4) 14(48.3)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8(42.1) 10(52.6) 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9(28.1) 18(56.3) 5(15.6) 32(100.0)

6.197

(.402)

Philippine 9(37.5) 14(58.3) 1(4.2) 24(100.0)

Japanese 7(58.3) 5(41.7) 0 12(100.0)

other 6(42.9) 7(50.0)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6.3) 10(62.5) 5(31.3) 16(100.0)
26.582***

(.000)
high school 20(37.0) 32(59.3) 2(3.7) 54(100.0)

university 10(83.3) 2(16.7) 0 12(100.0)

Total 31(37.8) 44(53.7) 7(8.5) 82(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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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들이나 아기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처음 먹인 식품

아기에게 처음 먹인 식품은 <Table 4>와 같다. 미음이나

죽을 먹인 주부들이 7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즙

이 24.4%, 시판 이유식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은 88.2%, 25~30세 미만은

72.4%, 30세 이상은 42.1%가 미음이나 죽을 이유식 시작할

때 처음 먹인 식품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즙은 25세 미만이

8.8%, 25~30세 미만이 27.6%, 30세 이상은 47.4%가 처음

먹인 식품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미음이나 죽을, 연

령층이 높을수록 과일즙을 먹이는 주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국적별로는 베트남 주부

들은 84.4%가 미음이나 죽을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먹인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62.5%)이나 일본(66.7%), 기타

(64.3%) 국적의 주부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

로는 대졸 이상의 주부들은 미음이나 죽(50.0%) 및 과일즙

(50.0%)을 처음 먹인 식품으로 비율이 같게 나타났으나, 고

졸(79.6%)과 고졸 미만(62.5%)의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미음

이나 죽을 이유식 시작 시 많이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

별로 처음 먹인 식품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5).

국내 주부들의 경우 Kim(1992)의 연구에서는 과일즙이

77.9%, Woo(2001)의 연구에서는 과일즙이 52%로 높게 조

사되었고, Lee(2002)의 연구에서는 과일류(과일즙) 41.3%, 미

음·죽이 32.2%, 시판이유식이 24%, 기타1.85% 순으로 조

사되었다. 국내 일반 주부들은 과일즙을 가장 처음 먹인 것

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시어머니 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이유식을 직접 만드

는 사람들 중 할머니가 조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사람들

<Table 3> Reason for starting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Reason for starting solid food consumption N( %)

Lack of 

mother’s milk

Recommended 

by third party

Request

by child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7(20.6) 16(47.1) 8(23.5) 3(8.8) 34(100.0)
3.402

(.757)
25~30 years 8(27.6) 10(34.5) 7(24.1) 4(13.8) 29(100.0)

30 years and over 4(21.1) 5(26.3) 7(36.8) 3(15.8)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5(15.6) 14(43.8) 8(25.0) 5(15.6) 32(100.0)

17.167*

(.046)

Philippine 8(33.3) 10(41.7) 4(16.7) 2(8.3) 24(100.0)

Japanese 1(8.3) 1(8.3) 8(66.7) 2(16.7) 12(100.0)

other 5(35.7) 6(42.9) 2(14.3)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5(31.3) 7(43.8) 2(12.5) 2(12.5) 16(100.0)
10.869

(.092)
high school 11(20.4) 23(42.6) 16(29.6) 4(7.4) 54(100.0)

university 3(25.0) 1(8.3) 4(33.3) 4(33.3) 12(100.0)

Total 19(23.2) 31(37.8) 22(26.8) 10(12.2) 82(100.0)

*p<.05

<Table 4> Choice of first solid food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food N(%)

Porridge
Commercial

baby food
Fruit puree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30(88.2) 01(2.9) 03(8.8) 34(100.0)
14.777**

(.005)
25~30 years 21(72.4) 0 8(27.6) 29(100.0)

30 years and over 08(42.1) 2(10.5) 9(47.4)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27(84.4) 02(6.3) 03(9.4) 32(100.0)

7.575

(.271)

Philippine 15(62.5) 01(4.2) 8(33.3) 24(100.0)

Japanese 08(66.7) 0 4(33.3) 12(100.0)

other 09(64.3) 0 5(35.7)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62.5) 2(12.5) 4(25.0) 16(100.0)
9.777*

(.044)
high school 43(79.6) 01(1.9) 10(18.5)0 54(100.0)

university 06(50.0) 0 6(50.0) 12(100.0)

Total 59(72.0) 03(3.7) 20(24.4)0 82(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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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유를 많이 받고 있어 전통적 이유식 방법 중 하나인 죽

이나 미음을 처음 먹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처음 먹인 과일

영유아에게 처음먹인 과일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사과가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나나가 28.0%,

포도가 6.1%, 딸기등 기타 과일이 9.8%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과를 가장 처음 먹인 주

부들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바나나나 기타과일을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

의 경우 사과를 먹인 응답자가 75.0%로 다른 국적의 주부들

에 비해 높은 반면, 기타 국적의 주부들은 바나나를 먹이는

비율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68.8%)과 대졸 이상(66.7%)의 주부들이 고졸 주부들(50.0%)

에 비해 사과를 처음 먹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처음 먹인 과일의 종류로 사과

56.2%, 귤이 20.7%, 바나나 7.9%로 조사되었고, Kim(2009)

의 연구에서도 사과>바나나>딸기>오렌지>토마토>포도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에서도 사과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바나나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열대과일이 풍부

하고 더욱이 바나나 등은 친숙한 먹을거리이며 현재는 우리

나라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용이하여 쉽게 접

하는 과일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과일은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하며 종류에 따라 먹이는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해야 하므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처음 먹인 채소

영유아에게 처음 먹인 채소는 <Table 6>와 같다. 당근이

31.7%, 호박과 시금치가 25.6%, 기타가 12.2%, 배추가

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은 시금치(38.2%)를, 25~30세 미

만은 당근(34.5%)을, 30세 이상은 호박(36.8%)을 주부들이

가장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낮

을수록 시금치를, 연령층이 높을수록 호박을 유아들에게 많

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주부들은 특히

<Table 5> Choice of first solid fruit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fruit N(%)

Apple Banana Grape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7(50.0) 12(35.3)0 0 5(14.7) 34(100.0)
8.272

(.219)
25~30 years 16(55.2) 7(24.1) 4(13.8) 02(6.9) 29(100.0)

30 years and over 13(68.4) 4(21.1) 01(5.3) 0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9(59.4) 7(21.9) 02(6.3) 4(12.5) 32(100.0)

9.065

(.431)

Philippine 10(41.7) 8(33.3) 3(12.5) 3(12.5) 24(100.0)

Japanese 09(75.0) 2(16.7) 0 01(8.3) 12(100.0)

other 08(57.1) 6(42.9) 0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68.8) 2(12.5) 01(6.3) 2(12.5) 16(100.0)
6.792

(.341)
high school 27(50.0) 20(37.0)0 03(5.6) 04(7.4) 54(100.0)

university 08(66.7) 01(8.3) 01(8.3) 2(16.7) 12(100.0)

Total 46(56.1) 23(28.0)0 05(6.1) 08(9.8) 82(100.0)

<Table 6> Choice of first solid vegetables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vegetables N(%)

Carrot Pumpkin Spinach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1(32.4) 6(17.6) 13(38.2)0 4(11.8) 34(100.0)
7.662

(.264)
25~30 years 10(34.5) 8(27.6) 6(20.7) 5(17.2) 29(100.0)

30 years and over 05(26.3) 7(36.8) 2(10.5) 5(26.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 7(21.9) 8(25.0) 03(9.4) 32(100.0)

16.813*

(.048)

Philippine 03(12.5) 11(45.8)0 6(25.0) 4(16.7) 24(100.0)

Japanese 04(33.3) 01(8.3) 2(16.7) 5(41.7) 12(100.0)

other 05(35.7) 2(14.3) 5(35.7) 2(1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8(50.0) 4(25.0) 01(6.3) 3(18.8) 16(100.0)
11.197

(.082)
high school 15(27.8) 11(20.4)0 19(35.2)0 9(16.7) 54(100.0)

university 03(25.0) 6(50.0) 01(8.3) 2(16.7) 12(100.0)

Total 26(31.7) 21(25.6)0 21(25.6)0 14(17.1)0 82(100.0)

*p<.05,



결혼이민자 주부 이유식 인식 23

당근(43.8%)을, 필리핀 부부들은 호박(45.8%)을, 일본 주부

들은 배추등 기타 채소(41.7%)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인 것

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영유아들에게 처음 먹인 채소 종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학력 층

의 경우 당근(50.0%), 고졸은 시금치(35.2%)를, 대졸 이상은

호박(50.0%)을 유아들에게 처음 많이 먹이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0)의 연구에서는 당근이 40.9%, 시금치 37%, 양

배추21.5%순으로 조사되었고, 최근 Kim(2009)의 연구결과

에서는 브로콜리>당근>호박>시금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호박의

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과 지역특산물임을 감안

할 때 구하기 쉬운 식품이므로 조사되었다.

(3) 처음 먹인 육류

영유아에게 처음 먹인 육류는 <Table 7>과 같다. 쇠고기가

37.8%, 닭고기가 28.0%, 흰 살 생선이 25.6%, 돼지고기 등

기타 육류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돼

지고기로 응답하였다.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연령층(47.4%)과 25세 미만 연령

층(38.2%)은 쇠고기를 많이 먹였으나, 25~30세 연령층 주부

들은 닭고기(37.9%)를 상대적으로 많이 먹인 것으로 나타났

다. 국적별로는 베트남(43.8%)과 기타 국적(42.9%) 주부들은

쇠고기를 처음 이유식으로 많이 먹였고, 일본(41.7%)과 필리

핀(33.3%) 주부들의 경우 흰 살 생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주부들

은 쇠고기(43.8%)와 닭고기(37.5%)를, 대졸 이상 주부들은

쇠고기(41.7%)와 흰 살 생선(47.7%)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부들의 연구에서는 쇠고기 50.8%, 생선 39.7%, 닭

고기 6.9%, 돼지고기 0.5%순으로 조사되었다(Kim 2001).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닭고기를 처음 먹인 경우가 국내

주부들보다 높았으며 골고루 크게 차이 없이 먹인 것으로 조

사 되었다.

4) 이유식 제공형태

이유식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아들에게 먹였는지를 살

펴본 결과 <Table 8>과 같다. 직접 만들어 먹인 주부들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만든 것과 시판 이유

식을 혼합하여 먹인 주부들이 45.1%, 시판 이유식을 먹인 주

부들이 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직접 만들어 먹인 주부

들이 많았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과 시판

이유식을 혼용하여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 대부분(83.3%)은

직접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이유식을 먹인 반면, 베트남

(50.0%)과 필리핀(58.3%) 주부들의 경우 직접 만든 이유식

과 시판 이유식을 혼용하여 먹인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국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학

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들어서 먹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졸 이하 주부들의 경우 시판 이유식만을 먹인

비율이 18.8%로 다른 학력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선행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Pang 등(1987)의 연구에서

는 시판이유식 사용이 47.5%, Kim(1992)의 연구에서는 시

판이유식이 20% 가정식과 시판식 겸용이 53.6%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시판 이유식

만을 사용한 경우 14.9%, 시판과 직접 만든 이유식 겸용은

52.0%이며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차이가 있었

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는 시판이유식과 직접 만든 것을 함

께 겸용하는 경우가 46.3% ‘시판이유식만’ 22.2% ‘직접 만

든 것만’ 19.4%를 나타났고, 직업이 없는 경우 ‘시판 이유식

과 직접 만든 것 겸용’이 55.0%, ‘직접 만든 것’ 26.4%, ‘시

판이유식만 사용’ 10.9% 순이었다. 또한 Kim 등(1997)의 연

구결과에서 직장을 가진 여성과 가지지 않은 여성에서 사용

 <Table 7> Choice of first solid meat 

Category

 Choice of first solid meat N(%)

Beef Chicken
White fish 

meat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3(38.2)0 10(29.4)0 9(26.5) 02(5.9) 34(100.0)
4.953

(.550)
25~30 years 9(31.0) 11(37.9)0 6(20.7)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9(47.4) 2(10.5) 6(31.6) 2(10.5)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0 9(28.1) 5(15.6) 4(12.5) 32(100.0)

7.702

(.564)

Philippine 7(29.2) 6(25.0) 8(33.3) 3(12.5) 24(100.0)

Japanese 4(33.3) 3(25.0) 5(41.7) 0 12(100.0)

other 6(42.9) 5(35.7) 3(21.4)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43.8) 6(37.5) 01(6.3) 2(12.5) 16(100.0)
6.540

(.365)
high school 19(35.2)0 16(29.6)0 15(27.8)0 04(7.4) 54(100.0)

university 5(41.7) 01(8.3) 5(41.7) 01(8.3) 12(100.0)

Total 31(37.8)0 23(28.0)0 21(25.6)0 07(8.5) 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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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식의 종류를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직접 만든 이유식을 이유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48.8%) 직

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이 분유회사 이유식을 더 선호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사용하

기에 편한 분유회사 이유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었으

나, 직장 여성들의 학력이 유의하게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주부들과 비교하면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학력수

준이 낮은 편에 속하고 직업의 유무에서 거의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먹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것과 대조를 이루는 흥미로운 결과로 조사되었다.

5) 이유식 정보 획득 경로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

은 <Table 9>와 같다.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

는 주부들이 5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

해서가 14.6%, 유아관련 책을 통해서가 12.2%, 보건소나

병원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각각 8.5%로 나타

났다.

연령층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고, 30세 이상 연령층

의 경우 유아관련 책을 통해서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36.8%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

별로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p<.01). 국적별로는 특히 일본 주부들의 경우 유

아관련 책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부들이

58.3%로 베트남(6.3%)이나 필리핀(4.2%) 주부들에 비해 월

등히 많았고, 베트남(59.4%)이나 필리핀(66.7%) 주부들은 주

로 친구나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주부들의 국적별 이유식

<Table 8> Preparation of baby food 

Category

 Preparation of baby food N(%)

Home made
Commercial

product
Combination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5(44.1) 2(5.9) 17(50.0) 34(100.0)
1.156

(.885)
25~30 years 15(51.7) 1(3.4) 13(44.8) 29(100.0)

30 years and over 11(57.9) 1(5.3) 07(36.8)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4(43.8) 2(6.3) 16(50.0) 32(100.0)

13.326*

(.042)

Philippine 08(33.3) 2(8.3) 14(58.3) 24(100.0)

Japanese 10(83.3) 0 02(16.7) 12(100.0)

other 09(64.3) 0 05(35.7)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6(37.5) 3(18.8)0 07(43.8) 16(100.0)
8.670

(.070)
high school 28(51.9) 1(1.9) 25(46.3) 54(100.0)

university 07(58.3) 0 05(41.7) 12(100.0)

Total 41(50.0) 4(4.9) 37(45.1) 82(100.0)

<Table 9> Information sources about baby foods

Category

 Information Sources N(%)

friend or 

acquaintance
mass media

books on 

child rearing

hospital, 

health clinic, 

etc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26(76.5) 03(8.8) 01(2.9) 02(5.9) 02(5.9) 34(100.0)
20.341**

(.009)
25~30 years 14(48.3) 7(24.1) 02(6.9) 3(10.3) 3(10.3) 29(100.0)

30 years and over 07(36.8) 2(10.5) 7(36.8) 2(10.5) 0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9(59.4) 4(12.5) 02(6.3) 03(9.4) 4(12.5) 32(100.0)

35.968***

(.000)

Philippine 16(66.7) 3(12.5) 01(4.2) 3(12.5) 01(4.2) 24(100.0)

Japanese 05(41.7) 0 7(58.3) 0 0 12(100.0)

other 07(50.0) 5(35.7) 0 01(7.1) 0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6(37.5) 3(18.8) 01(6.3) 2(12.5) 4(25.0) 16(100.0)
18.711*

(.016)
high school 36(66.7) 05(9.3) 6(11.1) 05(9.3) 02(3.7) 54(100.0)

university 05(41.7) 04(33.3)0 3(25.0) 0 0 12(100.0)

Total 47(57.3) 12(14.6)0 10(12.2)0 07(8.5) 06(7.3) 82(1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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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학력별로는 고졸 주부들의 경우 66.7%가 주변사람을 통해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 중졸 이하(37.5%), 대

졸 이상(41.7%) 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졸

이상 주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아관련 책을 통해 이유식

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25.0%)이 고졸(11.1%)과 고졸 미

만(6.3%)의 부모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5).

이유식에 대한 정보나 지식 습득원은 Kim(2001)의 연구에

서 육아 잡지나 서적이 26.4%로 가장 많았고 소아과 의사

5%, 육아상담 간호사가 0.3%로 나타났으며, Hwang(2002)의

연구에서는 서적이 36.3%, 대중매체 32.9%로 가장 많았고,

의사·약사·영양사 등은 9.4%로 나타났다. Lee(2007)의 연

구에서는 서적이 43.8%, 주변사람 28.3%, 인터넷 19.4%, 매

스미디어(TV, 라디오, 신문, 잡지)가 6.6%, 병원 1.9%로 나

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연구되었다.

우리나라 젊은 주부들의 이유식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가

인터넷과 서적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

들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서적이

나 매체, 인터넷보다는 시어머니, 같은 나라 친구, 이웃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가 필요한 부분으로 출산 전부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3. 이유식에 대한 인식

1) 이유식 실시 목적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생각하는 이유식을 실시하는 목적은

<Table 10>과 같다. ‘영양보충을 위해서 실시’한다는 주부들

이 5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가 25.6%, ‘모유나 분유의 양이 부족해서’가 7.3%,

‘이가 나기 때문’과 ‘모유나 분유이외 것을 먹이기 위해서’가

각각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주부들과 비슷한 결과인데, Jeon 등(1993)의 연

구결과에서 이유지식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이 ‘영양을 보

충해 주기위해 주는 음식’이라고 응답하였고, Yoon & Lee

(1994)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유 보충식을 먹이

기 시작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부족 할

것 같아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등 유아의 성장에 필요

한 영양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영양적인 이유에서 이유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주부와 국내 주부들 모두 이유식의 역할을 영

양학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영유아 보건에 대한 교육이 영양적인 측면

만을 강조해 온 영향이라고 사료 된다(Jeon 등 1993).

연령층별로는 25세 미만(58.8%)과 25~30세 미만(62.1%)

주부들의 경우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실시한다는 응답

자가 많은 반면, 30세 이상 주부들의 경우 다양한 식습관 형

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가 52.6%로 나타나,

연령층별로 이유식 실시 목적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국적별로는 베트남(68.8%)과 필리핀 주부들

의 경우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

(54.2%)가 많은 반면, 일본 주부들은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응답자가 75.0%로 것으로 나타

나, 국적별로 이유식 실시 목적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영양보충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주부들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

록 다양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주부들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의 근본 목적은 아기의 발달에 따라 고형음식을 소

<Table 10> Reason for continuing solid food consumption

Category

 Reason for continuing solid food consumption N(%)

Nutrition

Development

of dietary

habits

Teething

Ffeeding of 

foods other 

than milk

Lack of

milk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20(58.8) 04(11.8) 02(5.9) 4(11.8) 4(11.8) 34(100.0)
16.704*

(.033)
25~30 years 18(62.1) 07(24.1) 3(10.3) 0 01(3.4) 29(100.0)

30 years and over 07(36.8) 10(52.6) 0 01(5.3) 0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22(68.8) 003(9.4) 02(6.3) 03(9.4) 02(6.3) 32(100.0)

29.218**

(.004)

Philippine 13(54.2) 03(12.5) 02(8.3) 02(8.3) 4(16.7) 24(100.0)

Japanese 03(25.0) 09(75.0) 0 0 0 12(100.0)

other 07(50.0) 06(42.9) 01(7.1) 0 0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2(75.0) 02(12.5) 01(6.3) 01(6.3) 0 16(100.0)
6.985

(.538)
high school 27(50.0) 14(25.9) 04(7.4) 04(7.4) 05(9.3) 54(100.0)

university 06(50.0) 05(41.7) 0 0 01(8.3) 12(100.0)

Total 45(54.9) 21(25.6) 05(6.1) 05(6.1) 06(7.3) 82(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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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다양한 맛과 질감의 식품을 경험시킴으로써 아기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유식 실행을 크게 영양, 훈련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다(정 2005). 특히 결혼이민

자 주부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학력자와 지방 변

두리 지역 거주자들로써 앞으로는 영양적인 보충만을 위한

이유식교육과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위해 월령에

알맞은 다양한 식품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철분이 부족하다는 응

답 42.0%, 칼슘과 비타민이 각각 23.5%, 단백질이 11.1%

순으로 많은 응답을 보여, 많은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영유아

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철분임을 잘 알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분의 경우 출생당시 모체로부터 체내 저장하고 있어 생

후 3~4개월까지는 다른 철분 공급 없이도 모유만으로 필요

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체내 저장량이 거

의 다 소모되므로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이 필요한 영양소

이다(김 등 2001). 이유시기를 넘겨서 다양한 보충음식을 섭

취하지 못할 시에는 1~2세 유아에게는 철 겹핍성 빈혈이 발

생하였으며(Sultan & Zuberi 2003), 두뇌발달시기인 영유아

기의 철분결핍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Roncagliolo 등, 1998).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주부들의 경우 철분이 영유아들

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는 응답자(68.4%)

가 많았으나 25~30세 주부들의 경우 칼슘(41.4%)이 부족하

기 쉬운 영양소로 잘 못 알고 있는 응답자(45.5%)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5). 국적별로는 일본 주부들

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철분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었으나 베트남과 필리핀 주부들은 각

각 35.5%와 29.2%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리

핀 주부들의 경우 가장 많은 33.3%가 비타민이 영유아들에

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철분이 영유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고 잘 알고 있는 주부들이 많았고, 고졸 미만

의 저학력 주부들의 경우 비타민(40.0%)이 영유아들에게 부

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부족한 영양소와 많이 함유되어있는 식품, 그 식품

을 이유식에 이용하는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부족 되

기 쉬운 영양소의 공급으로 아기의 성장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3) 이유식 양념

이유식의 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어른보다 약간 싱겁게 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잘못 알고 있는 주부들이 5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는

주부들은 33.3%였으며,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넣는다(11.1%)

와 어른들과 똑같이 간을 한다(3.7%) 등 잘 못 알고 있는

주부들도 소수 있었다.

연령층별로는 30세 이상 주부들이 30세 미만의 주부들에

비해 이유식이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었으

며(p<.01), 국적별로는 일본인 주부들(63.6%)이 베트남

(34.4%)과 필리핀(20.8%) 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별로는 학력 층이 낮

을수록 상대적으로 이유식에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학력이 높은 결혼이민자 주

부들도 이유식에 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

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아 영양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이유식에 염분과

<Table 11> Responses to nutritional elements needed by children

Category
Responses to nutritional elements needed by children N(%)

Calcium Iron Vitamins Protein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05(15.2) 15(45.5) 9(27.3) 4(12.1) 33(100.0)
14.177*

(.028)
25~30 years 12(41.4) 06(20.7) 7(24.1) 4(13.8) 29(100.0)

30 years and over 02(10.5) 13(68.4) 3(15.8) 01(5.3)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0(32.3) 11(35.5) 6(19.4) 4(12.9) 31(100.0)

21.885**

(.009)

Philippine 06(25.0) 07(29.2) 8(33.3) 3(12.5) 24(100.0)

Japanese 0 12(100.0)0 0 0 12(100.0)

other 03(21.4) 04(28.6) 5(35.7) 2(1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05(33.3) 03(20.0) 6(40.0) 01(6.7) 15(100.0)
7.596

(.269)
high school 11(20.4) 25(46.3) 10(18.5)0 8(14.8) 54(100.0)

university 03(25.0) 06(50.0) 3(25.0) 0 12(100.0)

Total 19(23.5) 34(42.0.) 19(23.5)0 9(11.1) 81(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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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의 첨가는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영아식의 염분 첨

가가 성인의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 실험보고

도 있다(Kim 2001).

여러 책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약간의 소금 등을 첨가

하라는 잘못된 정보도 많으며 심지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

한 모성보호 가이드의 이유식 정보에는 조미료, 향신료, 너

무 짠 것, 너무 단것, 지방이 많은 것은 피하라는 등 구체적

이지 못한 설명과 이유식 만들기의 예로 든 레서피에는 황

설탕 조금 첨가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이유식은 조미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

확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유식 교육 시 알고 싶은 정보

이유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결혼 이민자 주부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Table 13>과 같다. 가장 많은

50.0%의 주부들이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방법

을 알고 싶어 하였고, 다음으로 이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

법(36.6%), 월령에 맞는 진행방법(7.3%), 시판 이유식에 대

한 정보 및 기타 정보(6.1%) 등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방법과 이

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연령층과 국적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 주부들

의 경우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 및 재료 선택 정보를, 고졸 주

부들은 이유식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07)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

유식 조리법에 대해서 가장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리의 어려움으로 시판이유식을 선택하는 결과와도

연관하여 단순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유식 만드는 방법 등의 조리교육도 필요함

<Table 12> Choice of baby food seasoning

Category

 Seasoning choice N(%)

None
A little sugar

or salt

Same as

 for adults

A little blander 

than for adults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9(26.5) 3(8.8) 0 22(64.7) 34(100.0)
23.006**

(.001)
25~30 years 8(28.6) 2(7.1) 0 18(64.3) 28(100.0)

30 years and over 10(52.6)0 4(21.1)0 3(15.8) 02(10.5)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1(34.4)0 2(6.3) 0 19(59.4) 32(100.0)

19.563*

(.021)

Philippine 5(20.8) 3(12.5)0 3(12.5) 13(54.2) 24(100.0)

Japanese 7(63.6) 3(27.3)0 0 001(9.1) 11(100.0)

other 4(28.6) 1(7.1) 0 09(64.3)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43.8) 1(6.3) 0 08(50.0) 16(100.0)
19.757***

(.003)
high school 17(32.1)0 6(11.3)0 0 30(56.6) 53(100.0)

university 3(25.0) 2(16.7)0 3(25.0) 04(33.3) 12(100.0)

Total 27(33.3)0 9(11.1)0 03(3.7) 42(51.9) 81(100.0)

*p<.05, **p<.01 

<Table 13> Education topic desired by mothers

Category

 Desired education topic N(%)

Food preparation and 

selection of ingredients

Appropriate feeding 

and methods

Age appropriate 

staging
Other Total χ

2(p)

Age

of 

mother

20~25 years 18(52.9) 13(38.2) 2(5.9) 1(2.9) 34(100.0)
2.176

(.903)
25~30 years 13(44.8) 11(37.9) 3(10.3)0 2(6.9) 29(100.0)

30 years and over 10(52.6) 06(31.6) 1(5.3) 2(10.5)0 19(100.0)

Nationality

Vietnamese 18(56.3) 10(31.3) 3(9.4) 1(3.1) 32(100.0)

4.981

(.836)

Philippine 12(50.0) 08(33.3) 1(4.2) 3(12.5)0 24(100.0)

Japanese 05(41.7) 06(50.0) 1(8.3) 0 12(100.0)

other 06(42.9) 06(42.9) 1(7.1) 1(7.1) 14(100.0)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68.8) 03(18.8) 0 2(12.5)0 16(100.0)
9.621

(.142)
high school 22(40.7) 23(42.6) 6(11.1)0 3(5.6) 54(100.0)

university 08(66.7) 04(33.3) 0 0 12(100.0)

Total 41(50.0) 30(36.6) 6(7.3) 5(6.1) 8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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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인식정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현황 파악을 하여 적

절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유식에 대한 교육자료 및 방향

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의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태

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았고 연령은 20~25세 미만이 가

장 많았으며, 25~30세 미만 순이었다. 주부들의 국적이 다양

하였고, 본국에서 자신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이유식종류를

알아본 결과, 곡류죽, 과일즙, 고기와 생선류, 생우유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는 6~8개월 미만에 시작한 주부들이

많았고, 25세 이상의 주부들이 25세 미만 주부들에 비해 일

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주부들이 다른 국적 주부

들보다 일찍 시작하였는데 6개월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시작

하였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가 먹으려고 할 때 이유

식을 시작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든 이유식을 먹

인 비율이 높고 일본주부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유식을 만들

어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이유식 교육을 받은 경험은 거의 대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유식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원으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친구나 주위사람들에게 정보의 대부분을 얻고 있

었다.

이유식의 지식 정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영양공급을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

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이유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유식의 간은 과 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어

른보다 약간 싱겁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이유 시기는 생애주기 중 짧은 시기지

만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직시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

이민자 주부들의 경우 이유식에 대한 방법과 이유식의 중요

성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이유식교육에 대

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및 문화가 낯

선 이들에게는 육아 부분 중 이유식이 아기의 월령에 따라

달라지고 식재료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

려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존 출신국의 이유식을

파악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교육

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증

가하는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증가하지만 아직

은 이유식 등 육아부분의 세부적이고 단계별 필요한 정보제

공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정확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성부에서는 방문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언어교육

은 물론 출산, 양육지도, 관리 등 방문 지도사를 파견하는 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유식과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타>,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타> 등에서도 교육이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 또한 이유식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한국의 식문화 및

대표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어머니 또

는 주변에서 주워들은 지식이 아닌 전문가의 교육, 현장견학

(김치박물관, 떡, 부엌 살림관 등)을 통한 교육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 음식(출신국가의

음식·식재료)을 식품구성탑에 적용해 보면서 출신국가에서

먹었던 음식·식재료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방문 지도사나 본문에 언급

한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문지도사의

경우 많은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기관

을 방문하는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

게 외출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이주민을 위한 인

터넷 방송 또는 케이블 육아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교육 프

로그램을 만들어 결혼이민자 주부들이 쉽고 편안하게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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